
제인 구달은 40여 년에 이르는 평생을 침팬지와 함께 살

아온세계적으로유명한생태학자이고, 「인간의그늘에

서: 제인 구달의 침팬지 이야기」(최재천 외 옮김, 사이언스북

스, 2001) 등으로우리에게도이미잘알려진과학저술가이기

도 하다. 이 책은 이번에「희망의 이유」(박순 옮김, 궁리,

2003)와 함께 소개되어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제인 구달 열

풍’을 일으키고 있다. <생명 사랑 십계명>은 제인 구달 박사가

역시세계적인동물행동학자인마크베코프와함께그동안몸

으로체험한동물과의삶을바탕으로이끌어낸생명사랑의열

가지지침을정리한것이다. 

열 가지 계명은 물론이고,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동물과 자

연 학 의 부끄러운 사례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더 이상

의부연설명이필요없다. 우리가그동안너무무지(無知)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이 책은 구달 박사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츠앤드슈츠’(뿌리와싹) 운동의행동강령이지만, 우리모두

가 가슴 깊이 새겨둘 가치는 있다. 이 책을 사우스오스트레일

리아 박물관 관장인 팀 플래너리와 야생 동물 화가인 피터 샤

우텐이몇년전에펴냈던「자연의빈자리」(이한음옮김, 지호,

2003)와 함께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5백년 동안

우리의 잘못으로 원히 사라져버린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책

이다. 그러나이책을읽고나서문득떠오르는생각이있었다.

과연 우리는 왜 자연과 야생 동물을 그렇게 애써 사랑해야 하

는가? 단순히 소중한 푸른 행성‘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

문이라는 감상적인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다섯 번째 계율에

서 지적했듯이‘인류의 번성으로 초래했던 엄청난 생물의 멸

종’에 한죄책감때문일까? 과연우리인간은독일의 문호

니체가 말했듯이‘지구의 피부병’에 불과한 존재일까? 우리가

자연을지키고, 생물을사랑해야하는데는무엇인가근원적인

이유가있는것이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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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구달의

생명사랑

십계명

1)  우리가 동물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뻐하자

2)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

3)  마음을 열고 겸손히 동물들에게 배우자

4)  아이들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가르치자

5)  현명한 생명 지킴이가 되자

6)  자연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자

7)  자연을 해치지 말고 자연으로부터 배우자

8)  우리 믿음에 자신을 갖자

9)  동물과 자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돕자

10)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희망을 갖고 살자

생명사랑 십계명



BOOK

년 I  월 호 I

인간을 위한 자연 사랑

물론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야생 동물을

죽이거나 학 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자연과 동물을 사랑해야

한다는감상적인이유가아니라, 우리인간은자연에서절 홀

로 살아갈 수 없다는 화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

구는적어도우리의능력으로알아낼수있는범위에서는유일

하게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의지구가적당한온도로불타고있는태양에서적당한거리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풍부한 물과 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의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지구에

기적처럼등장한생물은우리가‘ 양분’이라고부르는화학물

질에 담겨진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고도로 복잡한 생물계로 진

화하 다.  문제는 어떤 생물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양

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

구에살고있는모든생물들은화학적인의미에서거 한공생

의고리를이루고있는것이다. 녹색식물은태양에서오는에너

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비

롯한화학적원료는모두다른생물이쓰고버린것을재활용해

야한다. 녹색식물을제외한다른모든생명체는태양에너지를

직접활용하는수단을갖추고있지못하기때문에다른생물들

이축적한화학에너지를이용해야만한다. 물론세상에는공짜

가없으니그 가로다른생물에게필요한 양분을제공해주

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필요한 화학물질을 스스

로공급할수없기때문에지구상의다른생명들과공존해야한

다. 우리가자연을지키고다른생물을보호하도록노력해야하

는것은바로그런공생의고리때문이다.

그런 주장이 극도로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우

리자신이사라져버린자연에 해서우리가관심을가져야할

이유가없다는점이중요하다. 우리의능력이부족하던시절에

자연과다른생물을훼손했던것에 해서죄책감을가질이유

도 없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다른 생명을

사랑할수있는과학적역량을갖춘것을자랑스럽게생각해야

만한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 애써자연과생명을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지켜줄 수 있

는유일한길이기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이제는 온갖 동물들을 열악한 동물원의

울타리에 가둬두고 맹목적인 자연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최재천교수가추진하고있는‘ 장류연구센터’처럼진정으로

생명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애써 얻은 과학 지식 덕분에 그런 여유를 갖추게

되었음을자랑스럽게여기면서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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